
고령자들이 원하는 섬유 상품들(Ⅱ/Ⅱ) 

 

◎ 시끼보 - 항균소재 “노모스”로 헬퍼의 유니폼 소재 개발 

시끼보는 수발분야에 있어서 소재를 개발하는 콘셉트(concept : 발상)로서 

“건강쾌복”을 내걸고 있다. 이 콘셉트에서 “쾌복(快服)”은 일본어로는 “가이

후꾸”라고 읽는데 보통 “가이후꾸”라 하면 “回復 또는 快復”으로서 “병세 따

위가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 감”을 뜻하거나, “快復”으로서 “병이 개운하게 다 

나음”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나 “快服”은 “가이후꾸”로 같은 발음이나 “옷복 

服”자를 사용하여 같은 발음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뜻과 함께 “기분 좋게 

입는 옷”이라는 뜻을 함축시켜 사용하고 있다. 

시끼보가 개발한 항균(抗菌)가공 노모스(Nomos)는 면직물 등의 섬유에 묻

어 있는 많은 균 중 저항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나 고령자 등이 각종 병균이 

많은 병원내에서 감염되기 쉽다고 하는 MRSA, 녹농균(綠膿菌), 대장균, 식중

독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salmonella germ) 등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력이 있으며, 상업 세탁을 100번하여도 거의 효력이 안떨어져 99.9% 이상

의 감균율(減菌率)을 보이는 세탁 내구성(耐久性)을 갖고 있고, 가공제의 독

성이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노모스”가공 면직물들은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헬퍼(helper)나 가정을 방문

하여 일하는 헬퍼와 같은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의 유니폼용 옷감으로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수발을 받는 사람의 장애기능 회복 치료를 받을 때 입는 옷

이나 고령자의 내의 등으로 사용되며, 각종 수발용품 등으로도 사용된다. 수

발 현장에서는 청결과 안전뿐만 아니라 내구성에 있어서도 호평을 받고 있

다. 



◎ 기타 여러 상품들의 소개 

S사는 고령자 수발 유니폼으로써, 제균 가공을 인정해 주는 SEK마크 표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대전방지(帶電防止), 방오(防汚)가공 등도 추

가한 고기능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에코마크(eco-mark : 일본에서 추진

하고 있는 자원재생이용 상품의 표시)”가 있는 재생(再生) PET 수지 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을 “그린(green) 구입법 대응 상품”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이외

에도 수발활동을 위한 몸놀림이 편하도록 많은 상품에 니트 소재를 사용하

여 바지나 스커트(Skirt)의 허리부분에 잘 늘어나는 고무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디자인으로 적당한 여유를 주면서도 옷의 맵시도 좋게 하고 있다.  예

방복(豫防服)이나 에이프런(apron)에도 제균, 방오, 발수(撥水) 등의 여러 가공

을 하고 있으며, 식사 수발이나 목욕 수발 등에도 적합한 상품도 내놓고 있

다. 

N사는 수발 유니폼으로 “수발하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입을 수 있는 

수발 옷”을 개발하고 있어 “헬스·헬퍼(health helper) 2002년 기획”에서 지금

까지의 수발 옷과 병원의 간호복(看護服)의 중간 정도의 신상품으로서 상의

(上衣)는 흰색으로 하고 하의(下衣)는 핑크(pink)나 그린(green)의 파스텔 칼라

(pastel color : 엷은색)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전반적으로 기능성을 잘 살리고, 

입기 쉬우며, 입어서 쾌적하도록 한 디테일 디자인 (detail design)한 환자 옷

이나, 식사 중 흘린 것을 받아주는 다기능 식사용 에이프런(多技能食事用 

apron : 가로로 주름을 잡아 줌) 등을 내놓고 있다. 수발옷의 판매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주 대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방문수발을 대상으로 하며, 병

원관계는 간호원이나 의사뿐 아니라, 수발이나 수술에 사용되는 상품도 대상

으로 하게 될 것이다. 

K사가 내놓고 있는 폴로셔츠(polo-shirts)의 “트라이·앵글 프론트(tri·angle 



front)"는 앞부분을 트라이앵글(세모꼴)로 디자인함으로써 앞이 넓게 터져 있

어 한 손으로도 입고 벗기 쉽게 하였으며, 폴로카디건(polo-cardigan)의 스냅

단추(snap button)는 한 손으로도 쉽게 끼울 수 있게, 단추 아래 손가락이 쉽

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을 만들었다. “스퀘어 패턴(square pattern : 

네모 모양)”의 케이프(cape : 짧은 외투)는 양 겨드랑이의 지퍼(zipper)로 팔을 

쉽게 밖으로 낼 수도 있고, 앞부분이 좀 길어서 휠체어(wheel chair)를 타고 

다니는데 앞을 잘 덮어주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편안한 옷” 만을 만들려는 생각에서 “입고 싶은”, “입기 쉬

운”, “입혀주기 쉬운 양복”을 설계하였다. 이외에도 수발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과의 중간 정도의 고령자도 적지 않은데, 몸의 불편한 

부분에 따라 옷에 대한 고민이 사람마다 달라서 개량할 포인트도 다르게 되

지만 이번에는 반신불수(半身不隨)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멋쟁이로 외출도 

할 수 있는 옷을 개발하였다. K사는 전국의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 수발상품

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마다 엽서를 달아놓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집하여 

신상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G사는 수발을 받는 고령자를 위하여 면 100%의 소재에 보습·항균 방취

성이 좋은 키토산(chitosan)가공을 한 내의를 내놓고 있다. 이 내의에는 원터

치 테이프 (one touch tape or velcro : magic tape)로 입고 벗기 쉽고, 겨드랑이 밑

이 여유가 있어 팔을 놀리거나, 뽑거나 끼기도 쉽다. 소매는 혈압측정이나 

주사 맞을 때도 쉽게 걷어 올릴 수 있다. 브리프(brief : 짧은 속바지)는 원터

치 테이프로 허리의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고, 요실금(尿失禁)도 쉽게 받아 낼 

수 있다. 


